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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에베소서 6장 5~9절 
- 제목 : “성경이 말하는 직장생활”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날처럼 노예제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이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울 당시 로마제국
에는 7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고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학대를 
당했다. 그런 노예들이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할 때 
현대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먼저 종들은 매사에 상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5절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5절)
2. 종들에게 강조하는 핵심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본문의 내용을 있는 대로 찾아서 정리해 보라.
   (5~7절)
3. 6절 상반절 말씀처럼 피고용인이나 공무원들이 처신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갈등과 진통을 겪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나누어 보라. (6a절) 
4.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종들에게 일어나 개혁하라고 선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종과 성실을 말한다. 
   이런 교훈이 역사적으로 노예제도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조. 롬12:1)
5. 이제 상전들에게는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9a절) 
6. 상전들이나 종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똑같은 생활태도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9b절)  
7. 당신은 이 본문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호 복종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가? 그 밖에 본문 안에서 묵상되는 교훈은 무엇이 있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노예 생활도 거룩하고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신의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직장은 “거룩한 일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라”는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직업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 말씀기도제목 
1.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일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터”를 향한 
   성경적 직업관을 갖게 하옵소서. 
2. “순종과 성실” 그리고 “존중”의 관계로 함께 거룩한 일터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주께 하듯 서로 순종 
   하는 직장생활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 모든 성도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터” 되게 하사 대한민국과 1,000만 개신교의 변화를 선도 
   하는 “3.5% 소금” 되게 하옵소서.

· 본문 읽기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